
반도체․정유 호조에 자동차 불황
통계청, 1월 내수출하 4.5% 줄고 수출 0.3% 미증 … 재고 21% 폭증

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광공업 생산이 31개월 만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.

통계청은 <1월 산업활동동향>에서 “1월 광공업 생산이 2011년 12월에 비해 3.3% 늘어 하락세에서 벗어났

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2.0% 줄었다”며 “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산업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”이라고 2

월29일 발표했다.

생산은 반도체․부품이 전년동기대비 8.3%, 석유정제 6.2% 증가한 반면, 자동차 6.9%, 영상음향통신 4.8%

감소했다.

내수용 출하는 4.5% 줄고 수출용 출하는 0.3% 증가에 그쳤다.

재고는 2.7% 줄었으나 전년동기대비 20.9% 폭증했으며, 제조업 재고율이 108.2%로 전월대비 6.7%p 하락했

다. 기업들이 재고를 감당하지 못해 재고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.

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0.6%로 전월대비 3.6%p 상승하며 80%대로 올라섰으며,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6.1%,

전년동기대비 7.8%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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